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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추진배경 및 경과 

◇ 제3기 중점협력국(‘21.1월)으로 재지정된 국가 중 중요한 환경 변화가
있는 6개국* 및 신규 지정된 5개국** 대상 CPS 수립·수정

    * 네팔, 방글라데시, 스리랑카, 인도네시아, 세네갈, 르완다
   ** 인도, 이집트, 우크라이나, 키르기스스탄, 타지키스탄

□ (추진배경) 제3기 중점협력국이 ‘21.1월 지정됨에 따라 제2기 국가협력

전략 수정 및 신규 국가에 대한 국가협력전략(CPS)* 수립 추진

    * 국가협력전략(Country Partnership Strategy, CPS) : 개별 중점협력국에 대하여 중점 

협력분야, 분야별 협력방향 등을 담은 최상위 ODA 지원전략

ㅇ 제2기중점협력국중제3기중점협력국으로재지정된 22개국중에서최근

정치상황ㆍ개발계획 등 수원환경 변화가 있었던 6개국 대상 CPS 수정

ㅇ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새롭게 선정(‘21.1월)되어 국가협력전략이 부재한

5개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신규 수립

□ (추진경과) 관계기관*·수원국 정부 협의를 통해 수원국 개발수요와

한국의 원조 강점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PS (안) 마련

    * 유무상 주관기관(기재부, 외교부), 공공기관(수출입은행, KOICA, KOTRA), 연구기관(KIEP) 등

ㅇ (수정) 종료평가 실시(‘20.下) 및 평가소위 의결(’21.4월) → 중점협력분야

조정(~’21.5월) → CPS(안) 작성·조정 →수원국 정부 협의*(’21.12월)

    * 중점협력분야 조정, CPS(안) 작성 등 과정에서 수원국 정부와 수시로 협의

ㅇ (신규) 제3기 중점협력국 선정(’21.1월) → 수원국 분석 및 중점협력

분야 선정 → CPS(안) 작성·조정 → 수원국 최종 협의*(’21.12월)

    * 중점협력분야 선정, CPS(안) 작성 등 과정에서 수원국 정부와 수시로 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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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2기 CPS 대비 보완사항

 수원국 분석강화

ㅇ 수원국 SDGs 이행 상황을 토대로 발전 제약요인을 도출하고,

수원국 발전 전략·주요 공여국 지원현황 등을 심도있게 분석

    * 연구용역(KIEP)을 통해 WB의 국가분석(SCD, Systematic Country Diagnostics) 방법을 벤치마킹

- 우리 ODA 강점 분야,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분야

등을 종합 고려하여, 중점협력분야 도출

ㅇ 국제개발협력본부 주도 주관기관, 주요 시행기관, 연구기관의 다양한

의견수렴 및 재외공관, 현지사무소 등과 협의하여 현지 의견 반영

⇒보건·의료, 그린(물관리·환경등), 디지털(공공행정등)등주요 분야를 반영

 CPS 실행력 강화

ㅇ 협력분야별 국가 상황에 맞는 지원 방향을 도출하고, 분야별

목표, 예상 성과 및 성과지표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제시

ㅇ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주요 사업 제시 → CPS와 사업간 연계 강화

 적용기간 합리화

ㅇ CPS 적용주기를 수원국 개발계획 적용기간과 원칙적으로

일치시켜, 금번에는 중점협력국 11개국에 한해 CPS 수립·수정

- 나머지 16개국은 수원국의 신규 개발계획 개정 시점에 수정 착수*

(필요시 기존 CPS 적용 기간 연장)

    * (22년) 라오스, 베트남, 에티오피아, 우간다, 탄자니아, (23년) 볼리비아, 페루, 우즈베키스탄, 콜롬비아, 

필리핀, (24년) 미얀마, 캄보디아, 파키스탄, 세네갈, (25년) 가나, 몽골, 파라과이(잠정)

ㅇ 수원국 개발계획 수립 지연, CPS 수립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

사유 발생시 CPS의 적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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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신규 중점협력국(5개국) 대상 CPS 주요내용
국가

(CPS 적용기간)
주요 내용

인도
(‘22-’25)

(수원국 분석) 모디 총리 ‘14년 취임 후 ‘24년까지 총리직 수행
- 물관리, 보건위생, 인프라, 농업 등 취약분야 집중개선 추진 중

  * SDGs 심각 분야 : 인프라, 혁신, 물관리·보건위생, 농업 등

(지원계획) 스마트 시티 개발, 물공급 사업, 철도 건설 등 대형 인프라 
프로젝트를 통한 지원효과 극대화
→ 중점분야: ①지역개발, ②교통, ③물관리·보건위생, ④환경, ⑤그린에너지, ⑥ICT

  * (주요 사업) 나그푸르-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 

이집트
(‘22-’26)

(수원국 분석) 알시시 대통령 ’24년까지 대통령직 수행
- 일자리, 산업, 에너지 등 취약분야 집중개선 추진 중

  * SDGs 심각 분야 : 보건, 일자리, 산업·혁신·인프라 등 (에너지는 주의)

(지원계획) 인구증가에 따른 에너지·교통 인프라 및 일자리 문제 해결
→ 중점분야 : ①교통, ②환경·에너지, ③공공행정, ④교육, ⑤통신

  * (주요 사업) 이집트 룩소르-하이댐 철도 현대화 사업

우크

라이나
(‘22-’24)

(수원국 분석) 젤렌스키 대통령 ’24년까지 대통령직 수행
- 거버넌스, 보건, 인프라 등 취약분야 집중개선 추진 중

  * SDGs 심각 분야 : 공공행정, 보건 등 (산업·교통·인프라, 일자리는 위험)

(지원계획) 구소련시대의 낙후된 인프라 및 거버넌스 시스템 개선
→ 중점분야 :  ①교통, ②산업, ③보건위생, ④공공행정

  * (주요 사업) 관세행정 현대화 마스터플랜 수립사업

키르기스

스탄
(‘22-’27)

(수원국 분석) 자파로프 대통령 ’26년까지 대통령직 수행
- 거버넌스, 보건, 일자리, 산업 등 취약분야 집중개선 추진 중

  * SDGs 심각 분야 : 일자리, 산업·혁신·인프라, 공공행정 등

(지원계획)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향상, 친환경 농업 등 지역개발 사업확대
→ 중점분야 :  ①환경, ②농림수산, ③공공행정, ④보건위생 

  * (주요 사업) 키르기즈 국립 감염병원 개선사업

타지키

스탄
(‘22-’25)

(수원국 분석) 라흐몬 대통령 27년간 장기집권 중
- 농업, 인프라, 에너지 등 취약분야 집중개선 추진 중

  * SDGs 심각 분야 : 산업·혁신·인프라, 일자리, 기아·농업 등 (에너지는 주의)

(지원계획)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수자원·태양광 
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원
→ 중점분야 : ①산업, ②교육, ③에너지, ④농림수산, ⑤교통

  * (주요 사업) 수그, 고르노바닥산 태양광 발전 및 ESS 구축

 * 수원국별 정치상황·개발계획 등 수원환경 변화시 CPS 수정 착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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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인도

□ (현황) 경제규모 6위, 인구 2위의 대국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으나

경제사회 인프라 확충 및 빈부격차 해소 등 과제도 상존

     * SDGs ‘심각’ 분야 : 산업화·혁신·인프라, 물관리·보건위생, 농업·지역개발, 공공행정 등(UN, '20)

ㅇ 모디 총리(‘19년 재선)는 ’육상 인프라‘, ’디지털 연계성‘, ’도시개발‘,

’에너지‘ 중심장기전략인 ｢Strategy for New India@75(’18~‘22년)*」 추진중

     * 독립 75주년인 ‘22년까지 빈곤·부패의 획기적 감소 목표 下 인도 국가개혁위원회 주도 수립

□ (개발수요 ) ▴지역간 개발격차 , ▴대규모 인프라 미비·노후,

▴수자원 ·상수도 부족 , ▴대기·수질 ·토양 오염 등

ㅇ 주요 공여국·기관은 일본, WB, 독일 등으로, 교통(운송 및 창고), 수자원

관리, 도시개발, 에너지 분야 대형 인프라에 집중 지원(’15-‘19년)

ㅇ 우리나라의 對인도 양자 ODA 지원규모는 7.5백만불(’16-‘20년),

대부분 교육·공공행정 등 분야 소액 무상원조의 형태

- ’21.11월 최초로 1.7억불 규모 대형 유상 ODA 사업* 승인

     * 나그푸르-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(’22-‘27/EDCF)

□ (지원계획) ①지역개발, ②교통, ③물관리·보건위생, ④환경, ⑤그린에너지, ⑥ICT

① (지역개발) 스마트시티 개발 및 도시 기반시설·주거시설 현대화 지원

② (교통) 철도, 도로, 항만 등 교통인프라 확충 및 개보수 지원, 교통

인프라 운영·관리 노하우 등 전수

     * 나그푸르-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(’22-‘27/EDCF)

③ (물관리·보건위생)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·수자원 관리 역량 제고,

공공의료시설의 신설·개보수 등 의료‧복지 인프라 구축 지원

④ (환경) 오염 저감·처리 시설의 설립 및 관련 정책수립 지원

⑤ (그린에너지)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

⑥ (ICT)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·운영 지원 등 협력 방안 모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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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이집트

□ (현황) 거대 내수시장(인구 1억명) 보유, 성장잠재력·지정학적 중요성이

높으나 경제·사회 인프라 노후, 산업화 기반 부족 등으로 발전 제약

     * SDGs ‘심각’ 분야 : 산업·혁신·인프라, 일자리, 보건, 젠더, 공공행정 등(UN, '20)

ㅇ 알시시 대통령(‘18년 재선)은 경제발전, 시장 경쟁력 확보, 부패
척결 등 국가혁신을 목표로, ｢이집트 비전 2030」개발전략 추진중

□ (개발수요) ▴철도 등 교통 인프라 노후, ▴풍부한 재생에너지 활용,

▴공공부문 디지털 전환, ▴청년층 대상 고등교육·직업훈련 등

ㅇ 주요 공여국·기관은 UAE, EU, 독일, 미국 등으로 금융서비스,

교육, 에너지, 교통(운송 및 창고), 물‧위생 분야에 집중 지원(’15-‘19년)

ㅇ 우리나라의 對이집트 양자 ODA 지원규모는 153.9백만불(’16-‘20년)로
교통(운송 및 창고)(88%) 및 교육(5%), 공공행정(2%) 등에 집중

□ (지원계획) ①교통, ②환경·에너지, ③공공행정, ④교육, ⑤통신

① (교통) 노후된 메트로·철도 인프라 개보수 및 신규 확충 지원, 운용
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인력 역량 강화

     * 룩소르-하이댐 철도 현대화 사업('22-'27/EDCF)

② (환경·에너지)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정책 수립 지원, 녹색

성장 및 기후변화 관리를 위한 공공부문 역량 강화

     * 이측은 COP27 개최(’22.11월) 등 기후변화대응 노력 강화에 따라 환경이슈 관련 협력 확대 희망

③ (공공행정) 전자정부 시스템 개선 및 관련 인적역량 강화 지원,

디지털-여타 분야(교통, 도시개발 사업 등)간 연계 사업 발굴 등

     * 정부서비스청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개선 사업('22-'26/KOICA)

④ (교육) 양질의 직업훈련·고등교육 제공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지원,
우수교사 등 인적자원 개발 지원

     *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('22-'26/교육부)

⑤ (통신) 통신 및 정보 관련 분야에서 협력 강화(이집트측 요청)

     * 개도국 정보접근 센터 구축('22-'22/과기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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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우크라이나

□ (현황) 안정적 성장세 및 아시아-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보유

하나 비효율적 행정체계, 산업·교통 인프라 미비 등으로 발전 제약

     * SDGs ‘심각’ 분야 : 공공행정, 보건 등(일자리, 산업화·혁신·인프라(위험))(UN, '20)

ㅇ 젤렌스키 대통령(‘19년 재선)은, 법치주의,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등을

원칙으로 한 ｢국가경제전략(National Economic Strategy 2030)」추진중

□ (개발수요) ▴교통 인프라 미비, ▴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,

▴보건 인프라 낙후, ▴행정 효율성·투명성 제고 등

ㅇ 주요 공여국·기관은 EU, 독일, 미국 등으로 거버넌스, 에너지,

긴급구호, 교육 등의 분야에 집중 지원(’15-‘19년)

ㅇ 우리나라의 對우크라이나 양자 ODA 지원규모는 3.6백만불(’16-‘20년)로

긴급구호(66%), 공공행정(9%), 교육(7%), 통신(3%) 등에 집중

□ (지원계획) ①교통, ②산업, ③보건위생, ④공공행정

① (교통) 노후화된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선진 교통 기술 전수,

환경친화적 교통 정책·기술·서비스 제공을 통한 탈탄소화 지원

     * KSP-EBRD 우크라이나 전기자동차 도입 추진방안 지원(’22-‘23/기재부)

② (산업) 기술혁신기반 산업발전 지원, 스마트팜 등을 통한 농업

생산성 향상 도모, 고품질 섬유생산 기술 양성 지원

③ (보건위생) 노후 의료 인프라 개선, ICT 활용 보건의료서비스

접근성 향상,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지원

     * 의료보건 재원다양화·의무건강보험 관련 법제도 구축 자문('22-'23/기재부)

④ (공공행정) ICT 기술을 접목시킨 디지털 정부(전자정부 마스터플랜

수립 등) 구축 및 반부패 제도 수립 지원

     * 관세행정 현대화 마스터플랜 수립사업('22-'22/관세청)



- 7 -

4. 키르기스스탄

□ (현황) CIS 지역내 민주주의 이행 선도국이자 대외 개방도가 높아 성장이
기대되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, 산업·교통 인프라 미비 등으로 발전 제약

     * SDGs ‘심각’ 분야 : 일자리, 산업·혁신·인프라, 공공행정 등(UN, '20)

ㅇ 자파로프 대통령 취임(’21년) 후에도 ▴사회개발, ▴경제개발, ▴거버넌스
측면에서의 포괄적 장기 계획인 ｢국가발전전략 ‘18-‘40」지속 추진중

     * 중기계획인 「국가발전프로그램 ‘18–‘22」은 ’공공행정‘, ’거시경제개발을 위한 기반

마련‘, ’경제개발(농산업, 교통 등)‘ ’인간개발(교육, 건강 등)‘ 4대 부문 중심

□ (개발수요) ▴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, ▴농업생산성 低,
▴행정시스템의 비효율성, ▴의료인프라 낙후 등

ㅇ 주요 공여국·기관은 러시아, ADB, 미국, WB 등으로 교통(운송

및 창고), 에너지, 거버넌스, 교육 분야에 집중 지원(’15-‘19년)

ㅇ 우리나라의 對키르기스 양자 ODA 지원규모는 46.9백만불(’16-‘20년)로,
공공행정(35%), 교육(16%), 식량안보(9%), 농림어업(8%) 등에 집중

□ (지원계획) ①환경, ②농림수산, ③공공행정, ④보건위생

① (환경) 저탄소 전환·기후변화 대응력 향상을 위한 전략·정책 수립
지원, 자원순환 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·확산 지원

     *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정책개발 역량강화('21-'23/KOICA)

② (농림수산)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가치사슬 구축 및 생산성 강화,
지속가능 농촌개발을 위한 법제도 구축·인적역량 강화 지원

     * 스마트 축산물이력제도 운영을 통한 축산물안전성 강화사업('22-'26/KOICA)

③ (공공행정) 공공분야 디지털화 전략수립 및 인적역량 강화 지원,
공공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정보 접근성 향상

     * 행정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역량개발 사업('20-'24/KOICA)

④ (보건위생) 기초 의료서비스 개선 및 의료진 역량강화 등을 통한
의료인력난 해소 지원,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

     * 국립 감염병원 개선사업 ('22-'28/EDCF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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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타지키스탄

□ (현황) 중앙아 교통회랑에 위치하여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고

있으나, 낮은 농업생산성 및 무역·교통 관련 인프라 미비 등 발전 제약
     * SDGs ‘심각’ 분야 : 산업·혁신·인프라, 일자리, 기아·농업 등(UN, '20)

ㅇ 라흐몬 대통령(‘20년 재선)은 ▴에너지, ▴교통 및 통신, ▴식량 및
영양, ▴고용 분야 위주 발전전략인 ｢국가발전전략 ‘16-‘30」추진중

     * ‘21-’25년 중기계획은 고속성장을 위한 해외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 중심

□ (개발수요) ▴산업다변화, ▴교통 인프라 노후, ▴에너지 안보 및

농업 생산성 강화 필요성, ▴공교육 투자 확대 등

ㅇ 주요 공여국·기관은 ADB, WB, 미국 등으로 교통(운송 및 창고),
에너지, 거버넌스, 농업, 물·위생·보건 분야에 집중 지원(’15-‘19년)

ㅇ 우리나라의 對타지키스탄 양자 ODA 지원규모는 9.2백만불(’16-‘20년)로,

에너지(34%), 무역정책(31%), 농림어업(12%), 교육(7%) 등에 집중

□ (지원계획) ①산업, ②교육, ③에너지, ④농림수산, ⑤교통

① (산업)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진흥정책·육성 제도 지원

     * 섬유분야 생산기업 현장 애로기술지도('21-'23/산자부) 

② (교육) 기술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품질 제고, 청년·여성의 교육 접근성

확대, ICT 활용 교육 정보화 지원

③ (에너지) 그린에너지 생산·산업화 지원, 전력공급 효율성·형평성 강화

     * 수그, 고르노바닥산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(‘22-’25/산자부)

④ (농림수산) 농업 생산성 증대 및 시장성 강화 지원, 주민참여형

농촌공동체 개발, 산림조성을 통한 빈곤 감소 및 소득 증대에 기여

     * 새마을운동 초청연수('22-'22/행안부), 산림복원 및 피스타치오를 통한 주민

소득 증대 사업('19-'22/산림청)

⑤ (교통) 수원국의 도로망 현대화 국가계획 지원, ICT·그린기술을

적용한 교통인프라의 스마트 관리와 활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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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재지정 6개국 대상 수정 CPS 주요내용

* 6개국 모두 기존 CPS적용기간(‘16-’20) 종료에 따라 ‘20년 평가 수행 후 ’21년 협의·수정

국가
(CPS 적용기간)

주요 수정사항

네팔

(‘22-’24)

(수원국 분석) 데우바 총리 취임(‘21.7월, 5년 임기) 및 「제15차 5개년 
계획(‘20~’24년)」 지속 이행

(지원계획) 기존 중점분야 유지 
→ 중점분야 : ①물관리·보건위생, ②교육, ③지역개발 , ④에너지

  - 에너지 분야는 실적이 다소 저조하나, ‘네’ 정부의 수력발전소 수요가 
크고, 협조융자를 통해 대형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상황 고려

방글라

데시

(‘22-’25)

(수원국 분석) 하시나 총리의 연임(‘18.12월, 4년 임기) 및 신규 국가발전
전략 「제8차 5개년 계획(‘21~’25년)」 승인(‘20.12월)

(지원계획) 기존 중점협력분야중 통신을 공공행정으로 변경
→ 중점분야 : ①교육, ②교통, ③물관리·보건위생, ④공공행정

  - ‘방’ 정부의 지원수요가 통신 분야에서 전자정부 분야로 이동

스리랑카

(‘22-’25)

(수원국 분석) 라자팍사 신임 대통령 취임 (’19.11월, 5년 임기) 및 신규 
국가발전전략 「국가정책프레임워크 (‘20~’25년)」 수립 (‘19.12월)

(지원계획) 기존 중점분야 유지 
→ 중점분야 : ①교육, ②교통, ③물관리·보건위생, ④지역개발

  - 특히 최근 ‘스’ 정부의 지원수요가 높아진 보건의료·교통 분야 사업 적극 추진 

인도네

시아

(‘22-’24)

(수원국 분석) 조코위 대통령 연임(’19.4월, 5년 임기) 및 신규 국가발전전략 
「제4기 중기국가개발계획(‘20~’24년)」 수립(‘20.1월)

(지원계획) 기존 중점분야 유지 
→ 중점분야 : ①교통, ②공공행정, ③환경보호, ④물관리·보건위생

  - ICT를 활용한  교통분야 사업(ITS)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니
정부의 수요가 높은바, 관련 사업 적극 추진 

세네갈

(‘22-’23)

(수원국 분석) 신규 국가발전전략 「제2기 세네갈부흥계획(‘19~’23년)」 
수립(‘18.12월) 및 마키 살 대통령 연임(’19.2월, 5년 임기) 

(지원계획) 기존 중점분야 중 물관리·보건위생만 범위 축소
→ 중점분야 : ①지역개발·농림수산, ②교육, ③보건의료 ④교통

  - ‘세’ 정부의 수요가 보건분야에 집중됨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로 조정

르완다

(‘22-’24)

(수원국 분석) 폴 카가메 대통령 연임(’17.8월, 7년 임기) 및 신규 국가발전
전략 「제1차 국가변혁전략(‘17~’24년)」 발표(‘17.9월)

(지원계획) 기존 중점분야 유지 
→ 중점분야 : ①농업, ②교육, ③ICT

  - ‘르’ 정부의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정책전환을 지원하고자 관련 사업 
지원확대 및 교육분야 지원수요 증가 반영하여 관련 사업 적극 추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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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네팔

□ 수원국 개발계획

ㅇ 데우바 총리 취임(`21.7월) 및 ｢제15차 5개년 계획(‘20~’24년)」 지속 이행

     * ▴고용증대, ▴의료시설·교육 접근성 강화, ▴자연재해 회복력 증진 등을 중장기 전략으로 제시
    ** 기존 국가발전전략과 큰 차이가 없으며, 3대 중점분야로 건강, 농업, 교육을 선정

□ 수원국 개발수요

ㅇ (보건위생) 의료인력 및 감염병 대응 시설 부족*, 보건의료 재정
및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개선 필요

     * 의료지표 : (1000명당) 의사 1.9명(WHO권고 2.3명), 병상수 0.9개(세계평균 2.0개)

ㅇ (교육·일자리) 낙후된 교육 인프라, 교사 역량 부족, 산업 수요
미반영 교육과정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취업 문제 상존

ㅇ (농업생산성) 농업인구 비중(66%) 대비 低 생산성(GDP의 33%) 감안,
’네‘ 정부는 농업발전전략에서 생산성 향상·상업화를 목표로 제시

ㅇ (에너지) 수력발전 개발 수준이 잠재력 대비 낮아 건기에는 전력
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전력공급 확대 필요

□ 중점분야별 지원계획

① (물관리·보건위생) 기초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 역량 확충
및 인프라 증축, 감염병 진단·대응 역량 강화

     * 박타푸르 빈곤층 건강 위한 역량강화·의료인 인프라 개선사업(’22-‘27/KOICA)

② (교육) 청년층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사 역량 강화 및 고등교육
역량 향상, 산학연계 및 취창업 지원 강화

     * 건설기술인력양성을 위한 모델 폴리텍 설립사업(’21-‘27/KOICA)

③ (지역개발) 자조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농촌지역개발, 생물
다양성·환경·지역 문화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 농업개발 지원

     * GGGI 기후스마트 농업을 통한 기후 복원력 제고·실향민 재통합 사업(’22-‘25/KOICA)

④ (에너지) 수력발전·신재생에너지 생산역량 확충을 통한 산업 기반
시설 구축 및 충분한 전력공급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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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방글라데시

□ 수원국 개발계획

ㅇ 하시나 총리 연임(`18.12월) 및 ｢제8차 5개년 계획*」(’21~‘25년, ‘20.12월) 승인

     * 6대분야(▴보건▴사회보호▴교육▴수자원▴전력·교통▴지역개발) 중점지출을 통한 빈곤감소·포용성장 달성

□ 수원국 개발수요

ㅇ (교육) ‘방’ 정부는 노동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중인 만큼
양질의 직업기술 교육 제공을 통한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이 시급

ㅇ (교통인프라) ‘방’ 정부는 남아시아 교통 ·물류 허브로의 도약을
추진중이나,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 교통 인프라 미비

     * 주변국과의 연결성 제고를 위해 남아시아 경제협력회랑 구축계획 추진중

ㅇ (물관리·보건위생) ‘방’ 정부는 깨끗한 물공급·위생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
중이며,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보건의료시설 낙후·인력 부족 등 문제 대두

     * 기후변화·재해대응 적응 전략(’18년 수립), 침수·홍수 예방, 물공급 환경개선 등 중심

ㅇ (공공행정·ICT) 행정체계 효율성·투명성 미흡, ’방‘ 정부는 의료, 교육 등
범분야에 ICT를 확대·적용하고자 「디지털 방글라데시 전략*」 공표

     * ICT환경 확대 전략(‘09년 발표), 디지털화를 통한 국민 생산성 향상·복리 증진 목표

□ 중점분야별 지원계획

① (교육)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훈련체계 강화, 소외계층
교육 확대·강화를 위한 ICT 기반 교육인프라 구축

     * 직업기술훈련을 통한 학교 밖 여자청소년 역량강화사업(UNICEF)('22-'25/KOICA)

② (교통) 철도·도로 등 주요 교통망 확충 및 지능형 교통관리체계 구축,
민간재원을 활용한 PPP 방식 교통부문 인프라 투자 확대

     * 전기·CNG·디젤 버스 구매사업(’22-‘24/EDCF)

③ (물관리·보건위생) 물 공급·처리시설 확충 및 홍수 예경보 시스템
구축, 안정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·보건의료체계 구축

     * 반달쥬리 상수도 개발사업(’17-‘23/EDCF)

④ (공공행정) 공공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ICT 기반 전자정부 확대,
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역량 강화 지원

     * 디지털 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(’20-‘23/EDCF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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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스리랑카

□ 수원국 개발계획

ㅇ 라자팍사대통령취임(’19.11월)후 ｢국가정책프레임워크」발표(‘20~’25년, ‘19.12월)

     * ▴생산적인 시민·활기찬 인적자원, ▴사람중심 경제개발, ▴기술기반 사회, ▴지속
가능한 환경관리, ▴물리적 자원개발 등을 국정운영방향 10대 원칙으로 제시

□ 수원국 개발수요

ㅇ (교육 ) ‘스’ 정부의 과학 ·기술 분야 고등 ·직업교육 및 ICT
활용 교육시스템에 대한 높은 개발 수요

ㅇ (교통 ) ‘스’ 정부는 국토 전반의 도로 교통망개선 추진중

     * 서부(콜롬보) 및 남·중부(주요 관광지)는 교통 인프라 발달, 북·동부지역(30년 내전 
동안 반군 장악)은 상대적 저개발

ㅇ (물관리·보건위생) ‘스’ 정부는 상수도 공급확대를 국가개발
전략의 주요 정책으로 선정, 보건분야 개발수요 증대

     * 스리랑카는 만성신장병(식수오염이 주 원인으로 추정)으로 연 1,000여명의 사망자 발생

ㅇ (지역개발) ‘스’ 정부는 농·수산업 기술의 현대화·인프라 구축 및
상대적으로 낙후된 북·동부 지역 도시개발에 큰 관심

□ 중점분야별 지원계획

① (교육) 고용과 연계한 기술·직훈 교육제도 강화 및 지식기반
사회 구축을 위해 ICT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

     * 경력개발플랫폼을 활용한 직업기술교육훈련생 취업지원 사업('22-'26/KOICA)

② (교통 ) 터널, 철도 등 대형 교통인프라 구축 , 종합교통관리
시스템 구축 및 관련 경험 전수 등 역량강화 지원

     * 캔디터널 건설사업(‘21-’26/EDCF)

③ (물관리·보건위생) 상·하수도 인프라 구축·물관리 분야 역량강화,
감염병 대응체계 구축·의료 기자재 공급 등 의료 환경 개선 지원

     * 코로나19 피해지역사회 사회경제적 회복력 강화사업(UN-Habitat)(’22-‘25/KOICA)

④ (지역개발) 농·수산업 생산성 향상 및 식품가공기술 전수 등
농·어촌 개발, 낙후된 북·동부 지역 사회·경제 인프라 개발 지원

     * 해외농업 기술 개발사업 3차 산업(’22-‘26/농촌진흥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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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인도네시아

□ 수원국 개발계획

ㅇ 조코위 대통령 연임(’19.4월) 및 ｢4기 중기개발계획｣ 수립(’20~‘24년, ‘20.1월)

     * 기존 국가발전전략과 큰 차이 無, 인프라 구축, 지역개발, 기후변화 대응 등을 적극 추진

□ 수원국 개발수요

ㅇ (교통)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 부재로 지역간 인프라 접근성 격차 심화

     * 글로벌 경쟁력지수(’18년) 도로 부분 : 137개국 중 64위 

ㅇ (공공행정) 인니의 ICT 개발 지수(ITU)는 176개국 중 111위(‘17년)로
저조, 공공행정 효율성·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필요

     * 부패인식지수(’19년) : 85위(180개국) / UNDESA 전자정부 개발지수(‘20년) : 88위(193개국)

ㅇ (환경보호)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, 홍수 등 재난 피해 다대,
인구증가·경제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·대도시 공해 증가

ㅇ (물관리·보건위생) 물 접근성 격차 심화 및 폐수처리 체계 부족으로
수질 악화 문제, 의료 서비스 접근성 격차 심화 및 보건 인프라 취약

     * 자카르타의 하수도 보급률은 약 2%, 주민 1억1천만 명이 사용한 폐수 처리 비율은 1%

□ 중점분야별 지원계획

① (교통) 교통 분야 인프라 종합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지원, IT
기술을 접목한 교통시스템 설계 및 제도 구축 지원

     * 항로 표지 시설 개선사업(’21-‘24/EDCF)

② (공공행정) 효과적·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 인프라·
제도적 기반 개선 지원, 공공행정 분야 역량강화

     * 정부통합 데이터센터 구축사업(’22-‘26/EDCF)

③ (환경보호) 연안재해 등 국가 재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재난 예방·
대응·복구 단계별 역량강화 지원, 친환경 에너지 전환 선도사업 추진

     * 온실가스 감축용 태양광 충전 e-vehicle 시스템 구축(’22-‘26/산자부)

④ (물관리·보건위생) 수자원 인프라 구축·개선 지원 및 정부의 통합적
물관리 역량 강화, 보건의료 인프라 증진·유관 인력 역량 강화

     * 카리안댐 건설사업(’13-‘25/EDCF)



- 14 -

5. 세네갈

□ 수원국 개발계획

ㅇ ｢제2차 세네갈도약계획｣ 발표(’19~‘23년) 및 마키 살 대통령 연임(’19.2월)

     * 기존 국가발전전략에 비해 민간주도 경제성장 강조, 관련 제도·인프라 개선 추진

□ 수원국 개발수요

ㅇ (지역개발·수산) 도·농간 소득 및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
격차, ’세‘ 정부 수산물 가격 안정화·가치사슬 제고 적극 추진중

     * 수산물은 ’세‘ 수출 규모 1위, 총 수출액의 20.7%, GDP 1.6% 차지(’18년)

ㅇ (교육) 국민 평균 교육수혜 연수가 3년(’17년)에 불과, 보편적
초등 교육을 달성하고 급증하는 고등교육 수요에 부응할 필요

     * 대학교 입학생 수(‘17년) : 10만명 당 1,099명 (UNESCO 권고기준 2000명) 

ㅇ (보건의료) 의료서비스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모성사망률
(10만명 당 236명, ’17년)과 영유아 사망률(1천명 당 56명, ‘17년) 높은편

ㅇ (교통) ‘세’ 도약계획 2기 액션플랜상 기존 인프라 중심 개발정책 유지*, 
높은 해양 무역 의존도(95%) 감안 항만 분야 발전 지원 중

     * 투자 우선순위 : 교통인프라(33%), 에너지(12%), 식수위생(10%), 농업(7%), 교육(5%) 

□ 중점분야별 지원계획

① (지역개발·농림수산) 지속가능한 농업 가치사슬 구축 및 농업생산성
증대, 수산업분야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산업 양식 기술·인프라 전수

     * 기후스마트 농업 및 지속가능한 가치사슬(GGGI)(’22-‘24/농식품부)

② (교육) 교육기회 양적·질적 확대 및 도농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
고등교육·직업교육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지원

     * 고등기술전문대학 메이커스페이스 구축·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(’21-‘26/KOICA)

③ (보건의료) 모자보건 관련 인력 양성 및 서비스 접근성 확대, 의료시설
구축·의료인력 역량강화를 통해 주요 질병·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

     * 공중보건 실험실 역량강화사업(’22-‘25/KOICA)

④ (교통) 격오지 교통물류망 연결 및 종합적 교통·물류 체계 확충
지원, 인프라 구축(항만 운영 시설 등) 및 유관분야 인력 양성 지원

     * 다카르-고레 해양접근성 강화사업(’22-‘25/EDCF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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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르완다

□ 수원국 개발계획

ㅇ 폴카가메대통령 연임(’17.8월) 및 ｢제1차 국가변혁전략｣ 발표(’17~‘24년, ’17년)

     * 기존 국가발전전략에 비해 농촌개발의 비중은 줄고, 산업화·현대화·민간주도 성장 강조

□ 수원국 개발수요

ㅇ (농업생산성) 농업의 低 생산성* 문제를 개선하고자, ‘르’ 정부는
농업 가치사슬 강화 및 생산성 증대 추진

     * 농업은 르완다 고용의 70%를 차지하나, GDP의 1/3만 차지

ㅇ (교육)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 훈련 체계 미비, 높은 기술력을보
유한인적자원의개발을경제성장의핵심동력중하나로선정

     * 중등교육 이수율이 낮고(36.8%, ‘18) 기술직업교육훈련 등 고등교육에 대한 

꾸준한 수요 증가 추세 감안, 고등교육의 양적·질적 성장 필요

ㅇ (ICT) ‘르’ 정부는 아프리카 지역 ICT Hub로 거듭나고자, 정부
행정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추진중

     * 국가변혁전략의 하위전략으로 스마트 르완다 마스터 플랜(‘15-’20 SMART Rwanda 

Master Plan) 및 중기 ICT 분야 전략계획(‘18-’24 ICT Sector Strategic Plan) 수립

□ 중점분야별 지원계획

① (농업) 수출 작물의 전략적 육성, 농업 가치사슬 개선, ICT를

활용한 산업의 효율성 강화 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지원

     * 스마트 농산물 가치사슬 지원사업(’22-‘26/KOICA) 

② (교육 ) 정부기관·교육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양질의 기술

직업교육훈련 접근성 개선, 산학협력 확대 지원

     *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설립사업(’21-‘25/KOICA)

③ (ICT) 전자정부 확대를 통해 공공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, 
‘르’ 국민의 ICT 활용역량 및 디지털 문해율 증진을 지원

     * 전파관리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(’21-‘24/KOIC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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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향후 계획

□ (CPS 공개) CPS 영문 번역 및 수원국 전달(’22.상)

ㅇ 국문본 안건은 ODA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, 영문본은

번역 및 수원국 전달 후 영문 ODA 홈페이지에 공개

□ (CPS 이행) 협력 사업 발굴·이행을 통한 CPS 구현

ㅇ 신규 중점협력국 등에 대한 협력 사업 발굴

     * 중점협력국(27개국) 대상 양자 ODA 재원의 70% 이상 투입 목표

□ (CPS 평가·수정) 수원국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발표시 CPS 수정 착수

< CPS 별 적용기간 >

신규 수정

국가명
CPS 

적용기간

수원국 

개발계획 

적용기간

국가명
CPS 

적용기간

수원국 

개발계획 

적용기간

인도 22-25 18-23 네팔 22-24 20-24

이집트 22-26 16-30 방글라데시 22-25 21-25

우크라이나 22-24 20-24 스리랑카 22-25 20-25

키르기스스탄 22-27 18-40 인도네시아 22-24 20-24

타지키스탄 22-25 21-25 세네갈 22-23 19-23

르완다 22-24 17-24

□ (CPS 개선) CPS 수립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현재 1년 6개월

이상 소요되는 CPS 수립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

     * ‘21년 평가대상국 → 기존 절차대로 ’22년 하반기 수정(라오스, 베트남 등 5개국)

    ** ‘22년 평가대상국 → 평가·수정을 병행하여 ’23년 상반기 수정(볼리비아, 페루 등 5개국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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